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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Human milk bank is known as best alternative option for sick infants. However, only 
two human milk banks (HMBs) are working in Korea. In the present study, we evaluated the aware­
ness on the HMB in female health care provider to find out the issues that would help facilitating 
HMB establishment in Korea.
Method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a team composed with neonatologists, 
obstetricians, nurses, nutritionists, and health care specialists. The survey was performed for female 
health care workers in Soon Chun Hyang Cheonan Hospital between March and June in 2016. 
Eighty-eight of 11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Results: Most of subjects were found to have correct knowledge on the breast milk feeding. 
However, only 49% of subjects had awareness of the presence of HMB. Unfortunately, less than half 
of them could get information about HMB by official way including mass media. In addition, 76% 
of subjects were found not to want to use HMB. Most important reason was found as a concern on 
the safety of donor milk including life style of donors, infection controls, and possible nutritional 
loss of banked milk. 
Conclusion: The purpose and function of HMB was not widely educated and it seems to be one 
of most important reasons why women have negative concept about HMB in Korea. Thus, further 
study is warranted with more numbers of subjects after active public education about the H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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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는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영

양적으로 적합하며, 특화되고 개별화된 유일한 영양공급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모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차선책은 저온살균 처리를 한 기증모유(pasteurized donor human milk, 

PDHM)를 주는 것이다.
1
 

주산기 관리 및 신생아 의학의 발전은 극소 저체중 줄생아 및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생존율 

향상을 가져왔고 따라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미숙아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새로운 도전과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들에게 적절한 영양

을 공급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모유는 가장 강조되는 영양공급원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

거들은 신생아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모유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유의 특정한 영양

요소, 호르몬, 효소 및 항감염 인자와 여러 성장인자들은 모유를 다른 영양이 흉내 낼 수 없는 더

욱 특별한 영양원으로 만들어 주는 이유이다.
1
 

모유가 신생아에게 최고의 영양 공급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미숙아들에게도 상당한 이

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2-5

 이것이 미숙아에게도 모유 수유를 하도록 권고되

고있는 이유이다.
1,6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는 자신의 모체로부터 얻은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일

차적으로 추천되지만, 모성 건강 혹은 유방 문제 등으로 자신의 모유를 직접 수유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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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기증된 모유를 사용할 수 있다. 

매우 아프거나 미숙한 상태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모유가 아닌 조

제 분유를 수유하는 경우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특히 신생

아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모유은행을 갖출 필

요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개발국에서는 모유은행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7,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 중환

자실이 증가하고 입원환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기증모유의 요구

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유은행의 수는 단 두개에 불과하다. 더

욱이 일반인은 물론 의료인에게 조차 모유은행의 필요성 및 운영,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존재 자체에대하여서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충분한 모유은행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모유은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7,8

 이에 연구자

들은 모유은행의 설립에 대한 산모들의 인식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단계적 조사의 일환으로 의료인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모유은행과 기증에 대한 태도 및 모유은행의 업무와 역

할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 중인 

여성 의료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에 의해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110건의 설

문조사 대상 중 88명의 의료인만이 회신을 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2. 방법

1) 설문지 개발

본 연구팀은 이탈리아 모유은행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모유은행

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모유수유지식 도구를 

이용하였다. 둘 이상의 신생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영

양학자, 보건의료 연구가 등으로 구성된 모유 수유와 모유은행과 

관련한 다학제간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문항을 통폐합 하는 등 필수적인 조사문항을 추출하였다. 설

문지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모유 수유력에 대한 조사,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조사(섹션 1), 모유은행과 모유 기증에 대한 태도 

조사(섹션 2), 모유은행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섹션 3)

를 포함하였다(Supplemental Table S1). 모유은행의 업무와 역할

은 각 질문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

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의 보기 중 선택을 하도록 

하여 1점부터 4점을 부여하였다.

추출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유 수유와 모유

은행에 대한 태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

s alpha 값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섹션 

1) 도구는 18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coefficient 0.85로 나타났다. 모유은행과 모유 기

증에 대한 인식(섹션 2) 도구는 5문항으로 예/아니오로 조사하였

고,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0.53으로 낮았다. 이에 문항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51번 문항[귀하는 타인의 모유를 자신의 아

기에게 수유(직접 모유수유를 포함) 해 본 적이 있습니까?]이 제외

될 때 이 도구의 신뢰가 0.64로 상승되었다. 이는 적절한 내적 일치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51번 문항을 연구에서 제외하

기로 하였다. 모유은행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인식(섹션 3) 도구는 

12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도구의 신뢰도는 0.78을 보

였다(Supplemental Table S1). 

2) 설문지 조사

본 연구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문지 내용 등에 관해 건

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o. 7001355-

201511-HR-093). 연구 대상자에게 모유 수유 활성화를 위한 한

국형 모유은행에 관한 인식, 실태조사와 이슈발굴에 관한 설문조사 

도구로 임신력, 수유력,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 모유은행에 대

한 인식, 모유은행의 운영에 대한 의견, 모유은행에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Table 1).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부호화 하였으며, 항목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통계처리는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와 R-package를 사용하였다. 모유은행에 대한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유은행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두 군 사이에 일

반적 특성,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유은행의 

업무 등에 차이를 검정하고자 t-검정과 Fisher 정확 검정을 실시하

였다. 

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모유 수유력

설문조사에 답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0.61±7.60세 였으며, 미

혼자는 52.3%, 기혼자는 47.7%였다. 월 수입은 300만원 미만

이 31.8%, 300-400만원이 32.9%, 400만원 이상이 3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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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43.2%,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은 56.8%이었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질식분만은 63.4%, 제

왕절개 분만은 36.6%을 차지하였다. 자녀가 없는 여성은 51.9%,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6.0%, 2명 이상인 경우는 32.1%였다. 출산 

후 첫 수유 방법으로 70%는 모유 수유, 30%는 분유 수유하였으

며, 이후 주된 수유 방법으로는 90%는 모유 수유, 10%는 분유 수

유를 하였다고 답하였다(P=0.032). 자녀 중 아토피 질환을 가진 

경우는 17.5%였다. 모유 양이 부족하였던 경험을 한 여성은 41.3%, 

그렇지 않았던 여성은 58.7% 였으며, 모유 양이 과도하였던 경험을 

한 여성은 11.1%, 그렇지 않았던 여성은 88.9%였다(Table 1). 응답

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월 가계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군이 유의하

게 많았으며, 주된 수유 방법에 있어서 모유 수유를 하였다고 답한 

여성이 통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2. 모유 수유에 대한 일반적 지식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

를 분석하였다. 거주 지역, 결혼여부, 자녀 수, 출산 방법 등의 일반

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응답 점수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가계의 수입이 많을수록, 수유방법이 분유 수유

보다는 모유수유를 하였을수록 모유 수유에 대한 일반 지식 점수

가 높았다(Fig. 1). 한편, 80%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총 4점 중

의 3점 이상을 답하여 비교적 올바른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을 가지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  

그러나, 문항 37 (묽은 변을 보더라도 모유 수유만을 할 것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ubjects

 n (%)

Age (years, Mean±SD) 30.61±7.60

Living area Urban 19 (21.6)

Rural 69 (78.4)

Marriage Yes 42 (47.7)

No 46 (52.3)

Experience of delivery Yes 38 (43.2)

No 50 (56.8)

Number of children 0 42 (51.9)

 1 13 (16.0)

≥2 26 (32.1)

Delivery mode Vaginal delivery 26 (63.4)

Cesarean section 15 (36.6)

Presence of allergic disease of children Yes 7 (17.5)

No 33 (82.5)

First feeding mode Breast milk 23 (50.0)

Formula 15 (32.6)

Combined feeding 8 (17.4)

Main feeding mode Breast milk 15 (32.6)

Combined 22 (47.8)

Formula 9 (19.6)

Experience of shortage of breast milk production Yes 26 (41.3)

No 37 (58.7)

Experience of excessive breast milk production Yes 7 (8.0)

No 56 (63.6)

Fig. 1. Distribution of the knowledge of breast milk feed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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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8 (아기가 보채고 울지라도 분유 보충 등을 하지 않고 모유 

수유만을 할 것이다)에 대하여서는 3점 이상을 답한 응답자가 각

각 37.6%, 22.3%에 그쳤고, 문항 30 (젖꼭지를 중간에 빼야할 경우 

젖꼭지를 당겨서 뺄 것이다), 문항 31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이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지켜서 모유를 먹 일 것이다)은 3점 이

상의 정답자가 상기 문항 보다는 많았으나, 각각 51.7%, 60.0%에 

그쳤다.

3. 모유 수유 교육의 필요성 및 시기

모유 수유 성공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

면, 대중매체(TV, 인터넷)를 통한 모유 수유 교육이 모유수유 성공

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84.7%이었으며, 모유 수유 교육이 이

루어 졌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74.1%로 응답

자의 대부분이 별도의 모유 수유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모유 수유 교육의 적절한 시기에 관한 설문에 관해

서는 산전관리시 73.9%,  출산 후 11.4%, 중고교 시기 10.2%, 대학

교 시기 5.7% 순으로 나타나 산전관리시 더욱 철저한 모유수유 교

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4. 모유은행과 관련한 정보 취득

모유은행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49.4%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50.6%의 여성이 들어본 적이 없다

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알게된 경로로는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통

하여 들었다는 응답자는 38.3%로, 대중매체(38.3%)를 통하여 알게

된 경우와 거의 같았으며, 인터넷(14.9%), 기타(8.5%)를 크게 웃돌

았다. 모유은행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미하며, 특히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교육이 빈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유축한 모유를 무

상 혹은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65.3%, 없다고 답한 여성은 34.7%로 모유은행을 통하지 않

고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모유에 대한 정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성적 모유 거래에 관하여 들은 경로에 대한 설문에서는 주변 사

람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한 여성이 49%로 대중매체 21.6%, 인터넷 

15.7%, 가족 5.9%, 소셜미디어 2%를 크게 웃돌았다.
Figure 2. Questionnaires for the knowledge of breast milk feeding. 
The questionnaire numbers refer the corresponding numbers in 
Supplemental Table S1 (Q25-Q44).

Figure 3. Questionnaires for the important activities of breast milk bank in Korea. The questionnaire numbers refer 
the corresponding numbers in Supplemental Table S1 (Q59-Q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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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유은행 및 모유 기증에 대한 인식

타인에게 본인의 모유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76%의 여성이 ‘없다’라고 답하여, 모유를 기증하고 기증 모유를 수

혜 받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

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모유은행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에

는 58.7%의 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본인의 모유 기증 및 

수혜에 대한 의식 설문결과에 비하여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 비율이 높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모유은행에 대하여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에도 실제로 모유를 기증 혹은 수혜받겠

다고 답한 응답자가 약 25%에 그친 것은 아마도 아직 모유은행에 

대하여 받게된 정보와 교육이 추상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6. 모유은행의 설립 기관

국내에 모유은행이 설립된다면, 설치가 되어야 할 기관에 대한 설

문 결과를 보면, 보건소라고 답한 경우가 60.3%로 대학병원(21.8 

%), 개인병원(15.4%), 기타(2.6%)를 크게 상회하였다.  모유은행에 

기증되는 모유에 관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모든 모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2.9%

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시행하면 된다(10.5%), 필요없

다(5.3%)는 응답 보다 상회하였다.  

7. 모유은행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의식 조사

 Fig. 3은 모유은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한 설문 

및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모유은행에 대

하여 걱정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증자의 생활 습관, 

기증 모유의 감염성 질환 검색 관리, 영양적 측면, 수혜자의 공정한 

선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모두에 걸쳐 있었으나, 운영에 대한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증 모유의 안전성에 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모유은행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가 분석

모유은행의 필요성, 타인의 모유를 이용할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유은행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군(44명)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31

명)을 나누어 거주지역, 나이 등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수, 수유 형

태, 자녀의 아토피 가족력, 모유은행 업무에 대한 인식 등을 비교하

였을 때, 모유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에서 30세 미만의 젊

은 여성, 미혼자, 출산을 한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의 아토피

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모유은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군에서 모유은행의 업무 중 감염성 질환의 관리에 관심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다(Table 2). 

모유은행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P 값이 0.2 미만이었던 세개의 변수(산모의 나이, 수유형태, 

모유은행의 업무 중 감염관리)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으나, 유의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자신의 모유량과 관련한 경험에 따른 모유은행 이용 의사를 분

석한 결과, 모유가 부족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타인의 모유를 

수유할 의사가 있거나(20.0% vs 5.7%), 모유은행을 이용할 의사

가 있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으나(44.0% vs 28.6%),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data not shown). 모유가 과다한 경험

이 있었던 경우에도 타인의 모유를 수유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28.6% vs 9.4%)와 모유은행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

자(50.0% vs 33.3%)가 보다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못하였다(data not shown). 즉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모유가 부족하였거나 과다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산모는 

모유은행에 대하여 조금 더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찰

최근 각종 매체에서 모유를 사고 파는 음성적 거래에 관하여 보

도된 바 있다. 매체의 보도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것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관과 이송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부분이었다. 이

에 더하여 수혜자가 정말로 모유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나 질환을 

앓고 있는 신생아나 영아가 아닌 성인들이라는 보도 내용도 큰 문

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미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유

를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수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모유은행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모유은행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증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

으로 하며,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약물 복용력이나 질병 상태 등을 

포함한 생활 습관조사를 하여, 대상자를 스크리닝한 후 유착, 냉

동 보관, 감염원을 검출하기 위한 미생물학적 검사, pooling, 파스테

르화 공정, 냉동 보관의 방법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모유를 처리

하며, 이후 수혜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고, 보급하는 모든 과

정을 아우르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모든 기증된 모유는 채취

된 날짜, 기증자, 보관일 등의 모든 자료를 라벨링하여 철저히 관

리하며, 개발국의 모유은행일수록 철저한 개인 정보 관리뿐만 아니

라, 채취부터 최종 보급까지 전 공정이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의 기준을 만족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실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1

현재 국내에서는 단 두 곳의 모유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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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은 사설 기관이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며 

산모의 모유수유를 교육하고 장려하면서, 모유수유를 원그러나 수

유가 어려운 산모에게 기증된 모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 곳은 대학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미숙아를 포함한 기타 모유수

유가 필요한 아기에게 기증 모유를 제공하고 있다.
9
 그러나 전국적

으로 수많은 질병을 가진 신생아와 미숙아를 생각해 볼 때에는 모

유 공급량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여성의 모유수유 지식과 모유은행의 설립과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일차 연구로 시행되었다. 아직 모

유은행의 필요성이나 의미에 관하여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 현 상황

에서, 상대적으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여성이 모유은

행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모유은

Table 2. Comparison of the variables between females according to the answers about necessity of breast milk bank in Korea

Breast milk bank is necessary 
(n=44)

Breast milk bank is not necessary 
(n=31) P-value*

n % n %

Living area Urban 12 27.3 6 19.4 0.429

Rural 32 72.7 25 80.6

Age (years) <30 24 54.5 11 36.7 0.108

30-40 8 18.2 12 40.0

>40 12 27.3 7 23.3

Income of a month (1,000 Won) <3,000 14 32.6 9 31.0 0.890

3,000-4,000 15 34.9 9 31.0

>4,000 14 32.6 11 37.9

Marriage Yes 19 43.2 19 61.3 0.122

No 25 56.8 12 38.7

Experience of delivery Yes 19 43.2 17 54.8 0.320

No 25 56.8 14 45.2

Experience of premature delivery† Yes 3 6.8 2 6.7 1.000

No 41 93.2 28 93.3

Number of children 0 22 53.7 11 39.3 0.317

1 5 12.2 7 25.0

≥2 14 34.1 10 35.7

First feeding mode Breast milk 9 19.6 14 30.4 0.246

Combined 10 21.7 5 10.9

Formula 4 8.7 4 8.7

Main feeding mode Breast milk 8 17.4 7 15.2 0.635

Combined 12 26.1 10 21.7

Formula 3 6.5 6 13.0

Presence of allergic disease of children† Yes 5 26.3 2 11.1 0.405

No 14 73.7 16 88.9

Importance of breast milk bank activities (score, 0-5; mean±SD)

Life style of donors§ 3.5±0.4 3.5±0.5 0.258

Infectious agents control§ 3.8±0.4 3.6±0.5 0.095

Nutritional elements§ 3.4±0.6 3.5±0.6 0.715

Management of the Bank§ 2.9±0.9 2.9±0.8 0.801

*P-valueby chi-squared test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P-value student t-test
§P-value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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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활성화를 위한 이슈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직 국내 여성에게 모유은행의 역할이

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며, 모유은행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유수유에 대

한 일반적 지식 조사항목 결과를 보면, 대부분 올바른 지식을 갖추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특히 ‘묽은 변을 보더라도 모유 수유

만을 할 것이다’, 혹은 ‘아기가 보채고 울지라도 모유 수유만을 할 

것이다’는 문항에 대하여서는 강한 의지를 보인 여성의 빈도가 현저

히 떨어졌다. 또한, 수유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젖꼭지를 당겨

서 뺀다거나, 일정한 시간을 지켜 수유를 한다는 등의 실제적인 모

유 수유 방법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느 정도의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였기 때문에 이 결과는 더욱 실망스러운 것이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열된 몇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

한 교육이 앞으로 더 요구된다. 대상자는 대중매체를 통한 모유 수

유 교육이 상당 부분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와 같은 방법의 교육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나, 학

교 교육에 모유 수유 교육이 도입되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응

답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대중 매체를 이용한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포함을 시키는 방법도 

향후 모유 수유 장려와 올바른 모유 수유 인식을 확립하는데 있어

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유은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유은행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약 반수의 여성이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매체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경우는 1/3 정도에 불과하여, 모유은행에 대

한 홍보가 매우 미미하고 특히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교육이 빈약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타인의 모유를 본인의 아기에게 수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

한 설문에서는 거의 90%에 달하는 여성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

며, 타인에게 본인의 모유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도 대부분의 여성이 ‘없다’라고 답하여, 모유를 기증하고 기증 모유

를 수혜 받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의 원인 중 하나로는 타인의 모유를 자신의 아이에게 

수유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한국인의 보수적 인식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홍보

와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사회적으로 모유은행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면 설립이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터키에서 시행하였던 무슬림 여성을 대

상으로한 모유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7%의 여성만

이 서구식의 모유은행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0
 그 이유로는 종교적인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는

데, 이와 같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모유 수유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모유은행을 확대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예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약 반수의 여성이 모유은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위와 같이 타인의 모유 수유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모유은행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거의 

되어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큰 이유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즉, 모

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 되어 왔지만 

모유은행에 대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반드시’ 필요

로 하는 아기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기증 모유의 처리과정은 인증된 

지침을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교육할 수 있다

면, 향후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모유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 하면서 국내 모유 은

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모유은행의 관리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

건들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유은행

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의식 조사 항목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

설기관 보다는 보건소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와 공여자

가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띄게 된다고 생

각하는 것 같아 보인다. 또한, 기증자의 생활 습관과 멸균 등의 감

염관리가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따라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

지 않는 사설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잘 지켜지기 어려울 것

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일부 국가의 모유은행 설립을 위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미숙아를 치료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위치하는 병

원 내에 위치하기를 추천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모유은행을 비

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7,8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모유

은행의 설립에 있어서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

데, 모유은행의 운영이나 기본적인 모유 처리과정에 더 관심이 많았

으며 아직 수혜자의 선별 등과 같은 공정한 배분의 문제에는 상대

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비록 다른 나라에

서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유의 영양성분 검사에 대한 요구

도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역시 기증 모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에서 기인한 것 같아 보인다. 사실 다른 국가들의 기증 모유 처리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매독, 결핵, B형간염, C형간염, 에이즈(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uman T-lymphotropic virus) 등 병

원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우려

에 의한 마약류나 니코틴, 알코올 등의 성분을 선별검사하지는 않

고 있다.
8
 최근 63명의 기증자로부터 얻은 총 400개의 모유 샘플에 

대하여 불법약물, 니코틴, 카페인을 연구하였는데, 흡연자가 아니라

고 설문하였던 여성의 하나의 샘플에서만 니코틴과 코티닌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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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1.6%의 위음성률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45.3%의 샘플에서는 카페인이 검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증 전 설문지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46%와 77%를 보였다

고 한다.
11
 저자들은 생활 습관에 대한 기증자의 설문은 불법약물에 

대하여서는 매우 믿을만 하였지만, 2차 흡연에 대한 노출이라던지, 

카페인 음료 음용 등에 대한 것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향후 카페인 음료의 섭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개발과, 

파트너의 흡연과 같은 질문도 포함을 한다면,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유은행의 필요성, 타인의 모유

를 이용할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여 모

유은행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적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

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아마도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

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유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에는 

30세 미만의 젊은 여성, 미혼자, 출산을 한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의 아토피가 있는 경우, 모유은행의 업무 중 감염성 질환의 관

리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미혼일 지라

도 30대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기증 모유의 안전한 처리를 통하여 

감염성 질환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우선

적으로 시작한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모유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여

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계

적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모유가 부족하였거나 과다하였

던 경험이 있었던 산모는 모유은행에 대하여 조금 더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모유가 낭비되는데 따르

는 문제점, 모유가 부족하여 먹일 수 없을 때에 기증 모유를 사용하

여 발생하는 장점에 대한 홍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상적인 

모유 수유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형태라도 보충 수유와 젖병의 사용

은 추천되지 않으며 따라서 홍보에 앞서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미 많은 국가에서 모유은행을 운영하

고 있으며, 그 장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특히 미숙아 진료와 신생아 중환자 진료에서 그러한데, 비교

적 우리나라와 사회적 인식이 비슷하고, 아직 모유은행의 설립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일본에서도 모유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

근 시행된 신생아 분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를 

보면, 비록 감염 등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숙아 치료를 위하

여 잘 관리된 모유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12
 국내에서도 모유은행의 설립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

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서둘러 진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서

적 사회적 배경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한국형 모유은행 설립 가

이드라인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상자가 의료인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설문조사로는 적은 수의 대상자에 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모유은행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요인을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며, 일반적 특성 분석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가계 월 

수입, 출산 후 첫 수유 방법 등의 항목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안타

깝게도,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모유은행이나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의 차이에 관하여 연구된 바는 아직까지 없었다. 다만, 완전 모

유수유율이 직업을 가진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어느 정도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들은 있다. 직장으로의 복귀 문제 때

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완전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몇몇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

다.
13-17

 특히 성 등은 모유수유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모유 생산

의 부족이었으나, 약 7.7%에서 10.4%의 여성은 직장때문이라고 답

하였다고 하였으며, Seo 등은 모유수유 실패 위험성이 2배 이상이

라고 보고한 바 있다.
16,17

 직종별 모유수유율을 비교한 결과를 포함

한 연구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 단 한 건이 있었는데, 모유 수유 비

율이 상업직 20.0%, 자유업이 3.4%, 사무직이 3.0%인데 비하여, 의

료직은 1.6%에 그쳤다고 하였지만, 이는 상당히 오래 전 연구로 현

재의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18

 즉, 직종에 따른 

혹은 직업의 유무에 따른 모유수유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알 수는 

없으나, 직업이 없는 경우 모유수유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보

다 효과적인 모유수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

성 의료인의 경우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이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모유은행에 관하여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으나, Song 등의 모유은행 운영 현황 보고

를 보면, 모유 기증자 중 가정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였으

며, 사무직이 35%, 사업가와 기타가 약 5%정도를 차지하여, 직업을 

가지는 경우 모유 기증을 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9
 즉, 직

종 간에 모유은행에 관한 인식의 차이점을 알 수는 없으나, 직업의 

유무는 분명히 모유 은행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며, 

직업이 없는 경우 모유은행에 보다 개방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사실, 그런 이유로 일차적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

여 설문을 진행한 것이었지만, 추후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인식차

이에 관하여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유은행 설립 필요성, 목적, 

공정 등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인식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국내 모유은행에 대한 응답자 들의 요구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수 있다. 추후 모유은행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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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루어 진 후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모두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성적 모유 거래에 대한 설문조

사도 추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해 볼 예정이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료인들이 모유은행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증자의 생활 습관, 기증 모유의 감

염성 질환 검색 관리, 영양적 측면, 수혜자의 공정한 선별 등 투명하

고 공정한 운영 모두에 걸쳐 있었으나 특히, 기증 모유의 안전성에 

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모유은행 

설립기관으로 보건소, 대학병원 순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보건소 중

심으로 모유은행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모유은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보건의료인들에게 조차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모유은행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아직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으며, 미숙아를 분만하였던 경

우나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모유은행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모유은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은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료보건인들을 대

상으로 한 모유은행 교육홍보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겠다. 또한, 

추후 설문을 보완하여 그 대상을 일반인 여성으로 확대하여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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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Table

Supplemental Table S1. Questionnaires for the Survey on the Breast Milk Feeding, Human Milk Donation, and Human Milk Banking 

Questionnaires Number

Section 1. Knowledge of breast milk feeding

  ·모유수유의 엄마와 아기에 대한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Q25

  ·젖꼭지 주위의 검은 부분 (유륜)까지 아기 입안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물릴 수 있을 것이다. Q26

  ·아기가 모유를 먹기 시작한지 일정시간이 지나서 빠는 동작이 느려지고 혀로 엄마젖꼭지를 밀어내면 수유를 마칠 것이다. Q27

  ·보통 아기가 내 모유만을 먹고 1시간 30분 이상 잠잘 수 있을 것이다. Q28

  ·올바른 수유자세로 아기를 안고 수유하며 2가지 이상의 자세로 수유할 수 있을 것이다. Q29

  ·젖꼭지를 중간에 빼야할 경우 젖꼭지를 당겨서 뺄 것이다. Q30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이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지켜서 모유를 먹 일 것이다. Q31

  ·나는 출산 직후 가능한 바로 아기에게 내 모유만을 먹일 것이다. Q32

  ·나는 내 아기에게 적어도 6주간 모유수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유지할 것이다. Q33

  ·모유수유하는 나의 결정을 가족에게 밝히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Q34

  ·모유수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35

  ·내 모유를 필요시 냉장 또는 냉동칸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과 해동방법을 알 수 있다. Q36

  ·내 아기가 묽은 변을 보더라도 모유수유만을 할 것이다. Q37

  ·아기가 보채고 울지라도 모유수유만을 할 것이다 (분유 보충 등을 하지 않는다). Q38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지를 찾고 도움을 수용할 것이다. Q39

  ·모유수유에 성공 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Q40

  ·나의 모유수유 성공을 위해 공공장소 및 직장내 수유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41

Section 2. The experiences and intention related with human milk donation and banking in Korea

  ·귀하는 타인의 모유를 자신의 아기에게 수유(직접 모유수유를 포함) 해본 적이 있습니까? Q51

  ·귀하는 자신의 모유를 타인의 아기에게 수유(제공) 해본 적이 있습니까? Q52

  ·귀하는 모유수유를 할 수 없다면(모유의 양 부족, 치료 . 약물 복용 등) 타인의 모유를 아기에게 수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Q53

  ·귀하는 자신의 모유를 타인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Q54

  ·귀하는 모유의 기증과 수혜를 대행/관리하는 모유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Q55

Section 3. Important activities of breast milk bank in Korea

  ·기증자들의 흡연, 음주, 식습관 등에 대해 조사하여 기증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Q59

  ·매독, 결핵, B형간염, C형간염, 에이즈 (HIV), 거대세포바이러스(CMV),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TLV) 감염 등 모유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지환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기증자를 

     선별해야 한다.
Q60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조사하여 기증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Q61

  ·모유의 기증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Q62

  ·수혜대상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격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Q63

  ·모유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영양성분 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Q64

  ·모유의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 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Q65

  ·기증 모유의 미생물 분석 (세균, 바이러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Q66

  ·저장되는 모유에 대한 살균처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Q67

  ·자신의 모유를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Q68

  ·기증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여 모유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Q69

  ·기증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여 기증모가 수혜자에게 대리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Q70

Perinatology Vol. 28, No. 1, March, 2017
https://doi.org/10.14734/PN.2017.28.1.11


